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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광장에 커밍아웃한 5070세대에 주목한다. 태극기집회로만 부각되고 있는 5070세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촛불을 든 5070세대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젊은 세대임에 틀림없지만 5070세대 역시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더구나 2016-17년 촛불집회에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더 다양한 5070세대가 참여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도, 보수적 5070세대는 촛불집회가 단순히 진보-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임을 드러낸다.  보수적인 5070세대마저 촛불을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보수도 진보도 수용하는 정치적 ‘상식’을 어긴 것에 대한 단죄, 다른 말로 하자면 법치의 회복-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염원이다. 촛불은 상식을 어겼을 때 우리사회가 그것을 단죄하고 회복할 정도의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상식선 안에서 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소통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마련, 제도적 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신촛불과 구촛불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상식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외연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2017년 체제는 1987년 체제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촛불집회가 상식회복을 위한 집합행위라면 태극기집회는 상식을 깨뜨리려는 집합행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태극기집회에 유독 나이든 세대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집회에서 현재의 쟁점과 관련없는 ‘색깔론’이 활용되는 이유는 북한, 안보쟁점이 5070세대에게 어필하는 힘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이 왜 ‘좋았던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5070세대가 처해있는 현재의 ‘비상식적’으로 비참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태극기집회의 ‘비상식’과 ‘색깔론’에는 분명히 선을 긋되 이와는 결을 달리하여 드러나는 장, 노년층의 소외감에는 충분한 공감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광장의 정치는 곧 제도의 정치로 대체될 것이다. 법과 제도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것이다. 누가 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광장에서 표출된 민심과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5070세대의 마음과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진검승부 역시 필요하다.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5070세대를 위해서도 정치세력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